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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세상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

각하는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McAdams, 2001). 

McAdams(2001)는 인간의 성격은 다층(multi-layer)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석

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한 족적은 화자(話者)의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만들며, 곧 개인의 성격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그는 사람들의 자

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을 분석하는 방

식을 제안한 바 있다. 

성격심리학에 기반을 둔 자서전 연구 결과들이 축적

이 되면서, 자서전에서 기술된 화자의 특징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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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체성(agency)과 관계성(communion)은 개인의 자서전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테마

이다.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어 성차 및 연령차가 발견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인구통계

학적 차이가 적응변인간의 관련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1,786명(남

성:51%)의 20대에서 50대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생의 전환점(터닝포인트)에 해당되는 사건을 자세

히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4가지의 적응변인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성

을 더 많이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성별과 무관하게 주체성과 관계성 모두를 가지는 것이 적응에 있어 유

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차에 있어서는 40대 이상의 중년기는 특히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언급하는

참가자일수록 적응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최적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달단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중년기 이후의 경우 관계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자서전, 인생의 전환점, 주체성, 관계성, 성인발달

Abstract  The concepts of agency and communion have been historically key ingredients

in peoples’ autobiographical narratives.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agency and com-

munion are well known, but whether these demographic differences are also related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s an empirical question. Autobiographical stories about turning

point episodes were obtained from 1,786 Korean adults(male: 51%) between the ages of

20 and 59. They also completed various mental health questionnaires.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it was generally true that females were more communion-oriented than 

males, having both agency and communion in their narratives were beneficial to mental 

health regardless of gender. Concerning age differences, communion rather than agency

was important for the adjustment of middle-aged participants. The present findings im-

plied that the optimal adjustment may be developmental-dependent, and communion 

may need particular atten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well-being of middle-aged people.

Keywords autobiographical memory, turning point episode, agency, communion, adult devel-

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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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변인간의 관련성 역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세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은 종종 객

관적 사실보다도 적응에 있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서전을 통해 드러난 삶에 대한 해석은 그의 

전반적인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간

주하여 왔다(Adler et al., 2015; Grossbaum & Bates, 

2002; McAdams, 2001).

자서전이란 기본적으로 화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과

거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자서전 

연구는 대체로 질적 연구 맥락에서 주로 시도되었던 연

구 방식이다. 즉, 자서전의 내용을 일반적인 경험적, 양

적 연구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자서

전의 특징을 수량화할 수 있는 방식이 고안될 필요가 

있었다. 20세기 후반 자서전을 통한 성격연구가 본격

적으로 제안되면서, 연구자들은 자서전 자료를 양적연

구의 변인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였

다. 대표적으로 ‘긍정전환과 부정전환(redemption and 

contamination; McAdams, Reynolds, Lewis, Patten, & 

Bowman, 2001)’, ‘일관성(coherence; Adler, Waters, Poh, & 

Seitz, 2018)’, ‘정서적 해결(emotional resolution; Pals, 

2006)’, 그리고 ‘의미부여(meaning making; McLean & 

Pratt, 2006)’ 등이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제안된 자서

전으로부터 코딩 가능한 경험적 변인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 중,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오래

전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요소는 흔히 ‘주체성(agency)’과 ‘관계성(communion)’

이라고 명명되는 개념이다. 주체성이란 자서전에서 화

자가 얼마나 독립, 유능, 그리고 개인적 성취에 대해 언

급하였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보통 정의된다. 관계성이

란 화자의 자서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타인과의 상호관

련성에 대한 정도라고 정의된다(McAdams, Hoffman, 

Mansfield, & Day, 1996). 

자서전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체성과 관계성은 있다-없다의 두 가지 값 중 하나로 

코딩되며, 주체성의 경우 화자가 자서전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유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였던지(예, 창업

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스토리), 개인의 성취를 

보여주는 이야기(예, 마라톤에 참가하여 완주하였다는 

스토리)를 주요한 자서전적 기억으로 보고하였을 때 

코딩된다. 관계성의 경우 화자가 타인과의 낭만적인 사

랑,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행위, 혹은 타인과 깊은 대

화 등을 인생의 주요 주제로 언급하였을 때 코딩된다. 

물론, 복잡한 자서전에 따라서는 하나의 스토리에서 주

체성과 관계성이 동시에 코딩될 수도 있다(예, 자신이 

이룩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취를 이룩하고, 그것을 통하

여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의 

경우 주체성과 관계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자서전 연구에서 독특하

게 도출된 개념은 아니다.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자서전 

연구의 뿌리는 성격이론에서 비롯되며, 주체성과 관계

성의 개념은 성격심리학에서 이미 1960년대부터 언급

되던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Bakan, 1966). 성격심

리학자들은 주체성과 관계성이야말로 개인이 자신을 

해석할 때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보기도 

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이유에서 일

부 성격학자들은 주체성과 관계성을 ‘자기기술(記述)

의 Big Two’라고 주장하기도 한다(Abele & Wojciszke, 

2007). 다시 말하면,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기술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

표적인 요소이다. 자서전을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세

상에 대한 해석’이 결국 그의 성격이라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서전에는 주체성과 관계성의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서전 연구들은 

자서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심리적 특징이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음을 주목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주체성 및 관계성 논문들은 21세기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다만 관련 연구들이 주로 최근

에 발표되고 있는 관계로, 용어는 아직 명확하게 통일

되어 있지 못하다. Agency의 경우 연구에 따라서 독자

성, 행위주체성, 주도성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며(박상

준, 2020; 하희수, 김희백, 2019), Communion은 관계

성 이외에도 융화성, 친화성, 공존성 등으로 번역되곤 

한다(김윤영, 박선웅,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2016; 전

유겸, 임종민, 장문선, 2022). 다만 다른 심리학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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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인될 수 있는 용어(예를 들어 ‘주도성’의 명칭은 

assertiveness를 말하기도 하며, ‘친화성’이란 agree-

ableness를 말하기도 한다.)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독자성-친화성처럼 마치 

두 개념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면 이 역시도 올바른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agency를 ‘주체성’으로, com-

munion을 ‘관계성’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번역 용어

의 혼란은 관련 국내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앞으로 자

연스럽게 통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제안된 이후로, 많은 연구

들이 이 변인과 다양한 심리적 특징 간의 관련성을 탐

구해 왔다. 주체성과 관계성의 정의 자체가 상당히 추상

적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한 편이

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Big Five와 같은 성격요인 측정

설문지 중 주체성이나 관계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

려진 문항들을 사용하곤 한다. 또 성역할 설문지나 도

덕 판단 설문지, 혹은 암묵검사와 같은 실험적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연

구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주체성은 주도성(assertiveness; 

Horwitz & White, 1987)이나 외향성(extraversion; Abele 

et al., 2016)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반면 관계성

의 경우 친밀감(intimacy; McAdams et al., 1996)이나 

우호성(agreeableness; Abele et al., 2016)과의 상관관

계가 보고되는 편이다. 

그런데 다소 의외인 점은, 이 변인들과 일반적인 적

응지표간의 관련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비

록 많은 연구들이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간의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Adler et al., 2015; 

Buchanan & Bardi, 2015; Grossbaum & Bates, 2002), 

대체로 그 상관관계의 강도는 높은 편이 아니며 약 r = 

.10에서 .2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높지 않은 

상관관계는 경험적 연구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로 이

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Adler와 동료들(Adler et al., 

2015)의 장기종단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된 변인은 주체성이었으며, 관계성은 

큰 관련성이 없었다. 반면 Diehl, Own과 Younblade의 

연구(2004)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발견

된 변인은 관계성이었으며, 오히려 주체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주체성 및 관계성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Whitley, 1985), 최소한 서양의 젊

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의 경우 주체성과 

적응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

관관계의 강도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라고 알려지고 있

다. 그러나 이 결과치 역시 일관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자서전 연구를 통해 주체성과 관

계성이 코딩된 경우에는 더욱 눈에 띄고 있다. 

이렇듯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 강도는 해석하기가 쉽

지 않은데, 자서전 연구의 기본 전제 중 하나가 화자의 

자서전은 개인의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며, 또 주체성과 관계성이야말로 자서전의 핵심 요소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서전에서 드러나는 주체

성과 관계성 및 적응 간의 관계는 단순하게 파악할 수

가 없으며, 수많은 다른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주체성과 관계성의 다양성을 만드는 요인들

1) 성차

주체성/관계성 및 적응 간의 관련성이 생각보다 복

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연구자들은 이 관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절변인이나 매개변

인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이 중 특히 

세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주목하였다. 그 변인들

은 첫째, 화자의 성(性), 둘째, 화자의 연령, 그리고 셋

째, 화자가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체성과 관계성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점은 주체성과 관계성의 개념이 처음 제안되었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바 있는 잘 알려진 주장이

다. 개인사의 언급에 있어 남녀간 성차가 나오는 것은 너

무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아예 

주체성을 ‘남성성(masculinity)’ 그리고 관계성을 ‘여성성

(femininity)’이라고 바꿔 부르기까지도 하였다(Helgeson, 

1984).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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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심지어 일부 연구에 따라서는 주체성과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Bem Sex Role Inventory와 같은 성역할 

설문지를 이용하기도 한다(Kuiper & Borowicz-Sibenik, 

2005; Locke & Nekich, 2000). 1970년대부터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자면,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일

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체성과 관련된 주제, 

예를 들어 개인의 성취나 능력, 자립을 더 많이 언급하는 

편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애착이나 대인

관계와 관련된 언급이 더 많다(Helgeson & Palladino, 

2012; Korlat et al., 2022).

이렇듯 자서전적 보고에서 주체성과 관계성의 성차

가 보고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가 적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사실상 잘 알

려져 있지 못하다. 성역할과 관련된 이론적, 그리고 경

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너무 고정관념적인 여성 혹은 

남성 성역할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적응에 있어 좋지 않

은 결과를 예측한다(Bem & Lewis, 1975). 극단적인 남

성성 혹은 여성성에 대한 집착을 흔히 경직된 주체성

(unmitigated agency) 혹은 경직된 관계성(unmitigated 

commun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

나 관계성은 적응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Bruch, 

2002; Helgeson & Palladino, 2012).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특징을 자서전에서 많

이 언급했던 개인의 적응이 더 좋은가?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불분명한데, 아직 자서전 연구에서는 경직된 주체

성이나 경직된 관계성을 구분하는 방식이 명확히 정립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자서전에서 발견되는 주체성과 

관계성의 언급에 있어서의 성차가 어떤 식으로 적응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

어서 성차가 보고되는 것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자

서전의 분석에 있어 성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차

두 번째 요소로, 성차에 비해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

로 적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고려사항

은 화자의 연령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사에 대한 

언급에 있어 고연령대의 화자일수록 관계성에 대한 기

술이 많고, 반면 젊은 성인일수록 주체성에 대한 언급

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Diehl과 동료들의 

연구(2004)에 따르면, 노년층에 비해 초기 성인기의 사

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는 요구에 주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더 많이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한 패턴

이 Walker와 Frimer의 연구(2015)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성차에서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일반적

인 차이가 개인의 적응과 무슨 관련성을 보이는지는 확

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였을 때, 

주체성이나 관계성은 두 가지 모두 개인의 적응에 있어

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

령과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주체성과 관계성은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를 포함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높은 수준의 주체성과 관계성은 20대 학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Saragovi, Koestner, Di Dio, & 

Aubé, 1997), 중년기 성인의 생성감(Ackerman, Zuroff, & 

Moskowitz, 2000), 그리고 노년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자기개념유지에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Hedman, 

Hansebo, Ternestedt, Hellström, & Norberg, 2016). 

그에 반해, 일부 고전 발달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하

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체성에서 관계성으로 관심 

주제가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상할만한 논리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릭슨(Erikson)의 사회문화발

달이론(Erikson, 1982)이나 레빈슨(Levinson)의 성인기

계절이론(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에 따르면,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일반

적으로 주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중년기로 갈수록 

관계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이론들의 논

리에 따르면, 관계성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특히 중년기 이후가 되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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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자서전 연구에서 

명백히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은 아직 매

우 잠정적이다.

3) 문화차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험적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

지 않았지만 최근 문화심리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기 시

작된 주제는 문화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주체성의 개념은 특히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더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즉,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주체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관계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것이 놀라

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Fung et al., 2016). 반면 동양 

문화권의 경우 서양에 비해 관계성과 관련된 요소, 예

를 들어 대인관계의 유연성 등을 더 강조하는 편인데

(Markus & Kitayama, 1991), 이 경우 오히려 관계성이 

적응을 더 잘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기능할지도 모른다. 

요약하자면, 주체성/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 역시 

문화특수적 개념이며, 따라서 문화에 따른 차이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소위 ‘문화특수성 

가설’은 아직 온전히 지지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몇몇 

교차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편이었다(Vilar, Liu, & Gouveia, 2020). 

캐나다와 중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험적 연

구에 따르면(Fung et al., 2016), 두 문화권의 집단 모두 

노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관계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

을 하는 것이 공통적이었으며, 캐나다나 중국이나 관계

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주체성과 관계성의 문화특수성 가

설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겠

으나, 아직 경험적인 지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한 교차문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특수성가설에 대한 직접적인 가설검증은 할 수가 

없다. 다만 대부분의 자서전 및 주체성/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서양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비서양 문화권에서의 자서전 자료는 동서양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서도 축적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 한국

에서의 광범위한 자서전 자료는 아직 제대로 수집이 

된 적이 없기에, 본 연구는 다수의 다양한 연령대의 한

국인을 대상으로 가급적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

으며, 이는 추후의 교차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연구 목적 및 가설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주체성과 관계성은 자서전 

분석에 있어 핵심요소로, 적응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데도 중요 변인으로 간주하여 왔다. 성과 연령은 주체

성과 관계성의 다양성을 만드는 대표적인 인구통계학

적 개념이었으나, 성차나 연령차가 적응 간의 관련성에

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주체성

과 관계성에서 발견되는 성차 및 연령차가 개인의 정

신건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의 부재로 인해 명확한 구체적 가설의 방향

을 설정하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성차 및 연령차에 의

해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달라진다고 가정하여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남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자서전에서 주체성을 언급할수록 적응과 관

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대되는 패턴, 즉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은 집단의 경우 주체성보다는 관

계성에 대한 언급이 적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

로 예상하였다.

보조적인 목표로, 문화특수성 가설을 간접적으로 알

아보기 위해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보고

와는 다르게 관계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주체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수준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본 자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서전적 기

억을 통해 주체성과 관계성을 연구한 국내 첫 보고라

는 점도 염두에 두었다. 국내에서도 종종 자서전 연구

는 발표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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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던지(조붕환, 박미진, 김진희, 2014; 조선희, 

2008), 혹은 한정된 연령대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주종이었다(김근영, 2013; 양재원, 양은주, 김근

영, 2012). 따라서 가능한 많은 연령대의 연구 대상자

를 확보하여 관련 연구를 위한 충실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20세와 59세 사이의 한국 성인 

총 1,8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서전 연구의 경우 어

느 정도의 인생 경험이 필요하기에, 경험 자체가 적고 

대체로 경험 동질성이 높은 10대의 경우 많이 포함하

지는 않는다(예, 10대의 행동반경은 누구나 학교나 가

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자서

전과 같은 심층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으기 어렵다는 현

실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20대 이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료

수집 종료 시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참가자의 연

령이 59세였다. 따라서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로 본 연구를 규정하였다.

연구참가자는 온라인으로 모집되었으며, 온라인으

로 구성된 자서전과 척도들에 응답하였다. 전체의 34% 

(n = 613)는 20대였으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400명

씩 균등 배분하였다. 거주 지역의 지역적 균형을 반영

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서 전체 한국인의 분포에 맞도록 모집되었다. 51% 

(n=925)의 참가자는 남성이었으며, 956명(52.7%)은 기

혼상태였다. 참가자의 90%는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고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다고 답하였다. 자료 수집 당시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경우 한국 

평균 수준보다는 약간 상위의 계층이 주로 모집되었다

고 판단된다. 

최초로 수집된 참가자 중, 27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 혹은 믿을 수 없는 답변을 보고하여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두 명의 코더가 자료를 코딩하였으며, 코더 

두 명 모두 자서전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견을 

밝힌 경우 그 자서전의 값은 포함하지 않았다(예, 한 

참여자의 경우 자신이 10여 년 전 주식투자로 약 1조 

원대의 자산을 축적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 자

서전 진술에서는 일관성 없는 기술을 하였다.). 최종 분

석은 1,786명의 자서전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2. 측정

1) 자서전 기술

자서전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20세기 후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

는 방식은, 참가자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

건 하나를 특정하여 그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

구하는 방식이다(예, 인생 최고의 사건, 인생 최악의 사

건, 인생의 전환점,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사건 등). 이 중 경험적 연구에서 많이 탐구하는 인생사

의 시점은 ‘인생의 최하점(The lowest point)’과 ‘인생

의 전환점(The turning point)’의 두 가지 지점인데, 특

히 전환점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성인을 포함하는 자

료의 경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McLean & Pratt, 

2006). 따라서 본 연구도 인생의 전환점(터닝 포인트)

을 자서전 보고 지점으로 삼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 연구 및 자서전 코딩 매뉴얼에 기반하여(McAdams, 

1997; McAdams et al., 1996; McLean & Pratt, 2006),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단일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

급적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청되었다. 자서전 내용은 온

라인으로 제시된 지시문 아래에 자유롭게 기입하면 되

나, 특히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너무 짧은 글

을 기입하였던지, 혹은 연속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

입하는 경우 온라인 서베이에서 감지하여 더 이상 진

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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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종속변인으로 총 4가지의 적응관련 변인을 측정하였

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한국판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

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

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척도 중 하나로, 총 10문항의 

4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

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3)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을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

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묻는 3문

항과 긍정적 정서 경험에 관한 3문항, 그리고 부정적 정

서 경험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방식의 7점 척도이며, 삶의 만족도 점수와 긍정 

정서 값의 합에 부정 정서 값을 감산하여 전체 점수를 산

출하는 방식이다. 각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는 삶의 만족도가 .87, 긍정 정서가 .89, 그리고 

부정 정서가 .85 수준이었다. 

4) 우울감

우울감은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1992)에 의해 타당

화된 한국형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의 우울감 측정을 위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척도이며, Cronbach’s alpha값은 .92로 높은 

편이었다.

5) 불안감

불안감의 측정을 위해 이용승(2000)에 의해 타당화

된 B-MAS(Bendig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의 불안감 측정

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20문항 척도이다.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는 .89였다.

3. 자서전 코딩

자서전 코딩은 두 명의 코더가 진행하였다. 코더들

은 연구의 가설 및 연구대상자의 기초정보를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자료 코딩을 하였으며, 모든 자료를 같이 

코딩하였다.

코딩 방식은 기존 연구 및 코딩 매뉴얼(Adler et al., 

2015; McAdams et al., 1996)에 근거하여 총 8개의 테

마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코딩되었다. 주체성에서 총 4

개의 테마가 코딩되었으며, 관계성에서 4개의 테마가 

코딩되었다. 이 방식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련연구

를 수행했던 McAdams(1980, 2001)의 일련의 연구들에 

기반하며, 그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안

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코딩기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의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나, 한국인만의 독특한 자서전 테마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관계로 일단 본 연구는 McAdams의 

제안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1) 주체성 코딩

주체성 코딩은 ① 자기숙달, ② 지위와 승리, ③ 성

취, 그리고 ④ 역량향상의 4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

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언급하자면, 첫째, 자기숙달

(SELF-MASTERY)이란 자신의 인생의 의미로부터 극

적인 통찰을 얻게 되어 이를 통해 보다 강한 자아를 

얻게 되었다는 서술이 있을 때 코딩된다. 예를 들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이 발휘될 

수 없다고 느낀 후, 퇴사하여 새로운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였던 순간을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고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통해 자신이 보다 강한 성

취감 및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획득했다고 언급한 경

우에 자기숙달 테마가 있었다고 코딩되었다.

둘째, 지위와 승리(STATUS/VICTORY)란 타인과의 

경쟁과 성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타인의 존경이나 관심

을 경험했을 때 코딩된다. 이 경우는 특히 시험에서 타

인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경우, 혹은 운동 경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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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순위에 오른 경우에 많이 코딩된다.

셋째, 성취(ACHIEVEMENT/RESPONSIBILITY)란 

특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부심 및 자신

감을 획득하였을 때 코딩된다. 앞의 지위와 승리의 경

우 ‘타인과의 경쟁’이 핵심 요소인 반면, 성취의 경우 

‘자신의 목표’가 핵심요소이다. 같은 맥락에 처한 경우

라도(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황), 그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가 강조된다면 ‘지위와 승리’가 코

딩되며 ‘자신의 자부심’이 강조되면 성취가 코딩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언급될 경우 지위와 승리, 그

리고 성취 모두 코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역량향상(EMPOWERMENT)이란 자신

보다 더 우월하거나 힘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더욱 강해졌다는 기술이 발견될 

때 코딩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꼭 인간일 필요

는 없으며, 예를 들어 ‘대자연’이나 ‘신’과의 조우 등을 

통해 얻은 통찰도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역량의 향상’이 얼마나 강조되느냐에 

있다(만약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강조한다면 뒤이

어 설명할 관계성의 테마로 코딩될 가능성이 높다).

평정은 자서전에서 위의 4가지 테마에 해당하는 내

용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유무를 판단하여 1(기술 있

음) 혹은 0(기술 없음)으로 코딩되었다. 네 가지 주제 

모두 각각 코딩되며, 따라서 하나의 자서전 기술에서는 

최대 4점까지의 주체성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코딩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위의 4가지 

테마 중 하나 이상이 명명백백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

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2) 관계성 코딩

주체성이 ‘타인으로부터의 이탈’ 혹은 ‘타인과의 비

교’를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우수함에 대한 통찰이라

면, 관계성은 ‘타인을 통해 얻게 되는 통찰’, 즉, 타인과

의 관계 및 통합을 언급하였을 때 코딩된다. 역시 주체

성과 마찬가지로 총 4가지 영역에서 유/무가 평정되며, 

4개 하위영역의 합에 따라 총점 4점 만점으로 계산된

다. 각 주제는 사랑과 우정, 대화, 돌봄과 지원, 그리고 

통합 및 일체감으로 명명되었다.

첫째, 사랑과 우정(LF: LOVE-FRIENDSHIP)이란 화

자가 타인과의 성적인 사랑, 혹은 강한 우정 감정을 경

험하고 이를 언급하였을 때 코딩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자신

의 애인에게 고백한 장면이라고 언급하며,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애인과의 강력한 정서적 친밀감 등이 자세히 

보고되었을 때 코딩된다.

둘째, 대화(DG: DIALOGUE)란 참가자가 타인, 혹

은 타인으로 이루어진 그룹과 상호적이고 비지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한 것을 기술하였을 때 코딩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으로 고

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담임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자세히 언급하고, 그 대화를 통해 얻은 통찰로 인해 자

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기술된 자서전의 경우 

‘대화’가 코딩된다. 대화의 상대는 대체로 자신과 가까

운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꼭 자신과 깊은 관계

를 나누는 상대일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관계였던지 

간에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코딩될 수 있다. 

셋째, 돌봄과 지원(CH: CARING-HELP)이란 타인

에게 보살핌, 도움, 지지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 

타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 좋은 상태가 되었

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때 코딩된다. 가장 흔히 나오

는 맥락이 ‘양육’맥락인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특별히 

중요했던 특정 양육 경험(예, 아이가 매우 고민을 하고 있

던 어느 날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던 경험)

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그 아이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종류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및 일체감(UT: UNITY-TOGETHERNESS)

이란 특정 경험을 통해 어느 집단, 공동체, 혹은 인류에 

대한 하나 됨, 혹은 동료애 등을 느꼈다고 기술할 때 코

딩된다. 다른 관계성의 주제는 ‘특정한 타인’이지만 통

합 및 일체감의 경우 구체적인 타인이 아닌 ‘집단으로서

의 타인’이 상호작용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반 대항 

운동경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 반 모두 동일한 동료애를 



20대에서 50대까지의 한국인의 자서전에서 언급되는 주체성 및 관계성과 적응변인간의 관계: 성차와 연령차를 중심으로 111

한국인간발달학회

경험했다든지, 군대의 같은 부대에서 느끼는 소속감, 

혹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합심하여 시위

를 하면서 느끼는 일체감 등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상’

과의 연결감이 언급될 때 통합 및 일체감이 코딩된다. 

주체성과 마찬가지로, 관계성의 경우에도 4가지의 

테마를 독립적으로 코딩하며, 각 테마가 자서전에서 명

백히 제시될 경우에만 1점(기술 있음)을, 그렇지 못할 

경우는 0점(기술 없음)이 코딩되었다.

전체 주체성 및 관계성 값은 각 4가지 테마의 코딩치

의 합산 값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총점으로 보았을 때 

주체성은 최대 4점까지가 부여되며, 관계성 역시 4점

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서전 코딩 자체가 매우 엄격

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의 자서전에 모

든 테마가 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하나의 자서전 스토리에서 3점 이상

이 코딩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본 연구에 

있어서도 2점 이상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코딩 결과 과반수의 자서전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테마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코딩

되었다. 주체성의 경우 57%의 참가자가 0점을 부여받

았으며, 650명(36.4%)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1점을 부

여받았다. 2점 이상 부여받은 참가자는 7%에 해당하는 

126명밖에 되지 않았다. 관계성의 경우 자료의 편차는 

더욱 두드러졌는데, 88%에 해당하는 1,604명의 자료

에서는 어떠한 관계성의 증거도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

렇게 낮은 수준의 주체성 및 관계성의 분포는 기존 연

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Mackinnon, 

Sherry, & Pratt, 2013), 이는 언급하였듯이 자서전 코딩

의 기본 접근 자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코

딩한다’라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기에 그러하다.

대학원생 2명의 코더가 모든 자서전을 코딩하였으

며,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카파 신뢰도는 ‘만

족할만한 수준(Landis & Koch, 1977)’으로 평정되었는

데, 주체성은 k=.76, 그리고 관계성은 k=.72 수준이었

다. 코더들간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먼저 

재코딩을 통해 점수를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차 코딩시 불일치한 자료의 약 60%는 재코딩을 통해 

새로운 점수가 배분되었다. 재코딩시에도 점수가 불일

치 할 경우, 두 코더의 값 중 더 낮은 점수를 최종 점수

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0점 아니면 1점이

기 때문에, 코더간 불일치 판정을 받은 자료들의 경우 

모두 0점으로 코딩되었다(이 절차 역시 다수의 참가자

가 0점으로 코딩되도록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최종 코딩결과, 대부분의 주체성 및 관계성 값들은 

0점이나 1점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상관분석과 함께 주

체성이나 관계성의 유/무를 독립변인의 수준으로 삼아 

변량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자서전에서 주체성

이나 관계성을 언급했던 집단과 그렇지 않았던 집단 

간의 적응지표 값의 평균차이를 비교하는 분석방식을 

취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성, 그

리고 연령에 따른 주체성과 관계성을 언급한 참가자의 

분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주체성과 관계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r = -.04), 이는 두 변인

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며, 또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지도 않은 독립적인 개념임을 시사하였다. 모든 

적응변인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

설에서 예상한 방향으로 주체성 및 관계성과도 상관관

계를 보여주었다. 다만 상관관계의 강도는 약한 수준을 

보였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도 상관관계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이

었다고 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주체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보

다는 강한 편으로 보였다. 그러나 Fisher’s r to z변환으

로 분석결과 두 상관계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All ps > .05). 즉, 주체성과 적응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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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나 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

사한 수준이었다. 

성차에 있어서는 예상한 대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서전 스토리에서 관계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였다

(χ2
(1) = 9.76, p < .01). 그러나 주체성에 있어서는 성차

가 발견되지 않았다(χ2
(1) = 2.65, p = .10). 연령차에 있어

서는 성차와는 반대되는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

에는 주체성이 연령차가 발견되는 유의미한 맥락이었

다(χ2
(3) = 59.39, p < .001). 반면 관계성에 있어서는 연

령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χ2
(3) = 2.283, p = .52).

전반적으로 요약하자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자서전 

보고에 있어서 성차 및 연령차를 보고하였으나, 본 연

구의 결과 일부에서만 이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체성과 관계성이 자서전을 통해 

유/무의 이분변인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 일부 기인하

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자서전 연구가 아닌 선행연구들

의 경우 대체로 주체성과 관계성을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주체성

과 관계성의 변산도가 작은 편이었다. 

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성과 관계성의 효과

주체성과 관계성의 유무에 따라 적응지표 간의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독립변인은 주체성 여부(2: 유/무), 

관계성 여부(2: 유/무), 연령집단(4: 20, 30, 40, 50대), 

그리고 성(2: 남성/여성)의 총 4가지였으며, 자아존중

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 불안의 총 4가지 적응지표들

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2X2X4X2 중다변량분석 결과, 관계성(F4,1750 = 4.50, 

η2 = .01, p < .001) 및 연령집단(F12,5256 = 3.49, η2 = 

.01, p < 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주체성의 주

효과는 경계선적인 수치를 보였다(F4,1750=2.248, η2 = 

.01, p = .062). 

각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

해 추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체성의 경우 자서전

에서 주체성을 언급한 참가자는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F1,175 3 =6.45, η2 = .01, 

p < .05), 낮은 수준의 우울(F1,1753 = 4.11, η2 = .02, p 

< .05), 그리고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였다

(F1,1753 = 7.64, η2 = .02, p < .01). 관계성의 주효과는 

1 2 3 4 5 6 M(SD)

1. 주체성 -- .51(.64)

2. 관계성 -.04 -- .11(.30)

3. 자아존중감 .14** .07** -- 2.90(.46)

4. 주관적안녕감 .12** .08** .66** -- 16.05(8.38)

5. 우울 -.11** -.05* -.63** -.67** -- 1.83(.43)

6. 불안 -.10** -.08** -.62** -.61** .69** -- .37(.27)

*p < .05. **p < .01.

표 1.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주체성 관계성

Yes No Yes No

여성 397(380) 477(494) 108(88) 766(786)

남성 379(396) 532(515) 73(92) 838(819)

20대 327(262) 276(341) 60(61) 543(542)

30대 180(172) 215(223) 40(40) 355(355)

40대  147(173) 250(224) 34(40) 363(357)

50대 122(170) 268(220) 46(39) 344(351)

Note: 괄호안의 수치는 기대값(expected numbers)임

표 2. 주체성과 관계성을 언급한 참가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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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속변인에 있어 유의미하였는데, 자서전에서 관

계성을 언급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F1,1753 = 7.87, η2 = .01, p < 

.01),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F1,1753 = 15.79, η2 = 

.01, p < .001), 낮은 수준의 우울(F1,1753 = 5.42, η2 = 

.01, p < .05) 및 낮은 수준의 불안(F1,1753 = 10.18, η2 = 

.01, p < .001)을 보였다. 

중다변량분석을 통한 전체검증(omnibus test)에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변

량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F3,1777 = 5.28, η2 = .01, p < 

.001)과 주관적 안녕감(F3,1777 = 5.37, η2 = .01, p < 

.001)에 있어서는 연령과 관계성에 따른 주목할 만한 

2원 상호작용 패턴이 있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연령과 상관

없이 낮은 수준의 자존감과 관련이 되었다. 반면 관계성

의 언급은 특히 중년기 이후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

는 것과 큰 관련이 있었다. 유사한 패턴이 주관적 안녕

감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림 2에 의하면 관계성의 보고

는 특히 중년 이후의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

련이 되었으며, 반면 20대의 경우 관계성을 언급하는 

것이 적응을 예측해 주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은 성차나 주체성의 맥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

데, 관계성이 특히 중년기 이후의 적응과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연령 및 성차에 따른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성차에 주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 역시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표 3 참조).

먼저 성별에 있어서,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

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딱히 성별에 따라 뚜렷이 다른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서

전에서 관계성을 더 언급한 편이긴 하지만,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체성 역시 적

응변인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남녀 간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All ps > .05).

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상관관계 패턴이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연령에 있어서는 특히 관계성

의 맥락에 있어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3에 드러난 

바와 같이, 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20대

와 30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인 데 반해, 연령대

가 증가할수록 그 강도가 강해졌다. 이러한 차이는 특

히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가장 어린 연령대인 20대와 가

장 나이가 많은 연령대인 50대 집단 간의 비교에서 가

장 눈에 띄게 드러났다. 20대의 경우 관계성은 본 연구

에서 측정한 어떠한 적응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관계성은 

모든 적응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를 들

그림 1. 연령과 관계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그림 2. 연령과 관계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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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대의 경우 관계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 = -.06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0대에서는 

r = .16, 그리고 50대에서는 r = .17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주체성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패턴

을 보였는데, 주체성은 오히려 20대의 모든 적응지표

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50대 집단에서

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Fisher변환검사를 통해 상관관

계 강도의 값을 비교한 결과, 20대 집단의 관계성과 적

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40대 및 50대의 관계성

과 적응변인 간의 상관관계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All ps < .05). 

결론적으로, 비록 젊은 성인이나 중년기 성인이나 

자서전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하였

으나, 관계성의 언급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관계성은 성인 초기

에 비해 중년기 성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자서전에 있어 주체성과 관계성은 가장 많이 보고되

는 주제인 동시에, 개인의 적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소라고 알려져 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체성과 

관계성의 언급에 있어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관계성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Helgeson & 

Palladino, 2012; Korlat et al., 2022),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서전에 관계성의 내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Diehl et 

al., 2004; Fung et al., 2016). 주체성과 관계성에 있어

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련 연구 맥락에서는 널

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지만, 이러한 인구학적 차이가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영

향을 미칠지 여부는 미지수였다. 특히 자서전 연구 맥

락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욱 불확실하였는데, 자서전 

코딩 방식이 확립되고 일반화된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최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따라서 주체성, 관계성, 

그리고 적응변인 간의 관계가 성과 연령이라는 인구학

적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주된 목

적이 있었다.

전반적인 결과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 의하면 기

존 연구들에서 발견된 경향성과 예측은 일부 지지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초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

보다 자서전에서 관계성에 대해 더 많이 언급했으며, 

젊은 성인일수록 주체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흡사하다. 그러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 불안

여성
주체성 .16** .14** -.13** -.12**

관계성 .09** .11** -.08* -.07*

남성
주체성 .12** .11** -.09** -.08*

관계성 .05 .08* -.04 -.10**

20대
주체성 .19** .17** -.14** -.15**

관계성 -.06ab -.05abc .03ab .01ab

30대
주체성 .19** .18** -.15** -.11*

관계성 .06 .09a -.06 -.11*

40대
주체성 .10* .10* -.17** -.19**

관계성 .16**a .18**b -.12*a -.12*a

50대
주체성 .11* .09 -.10 -.05

관계성 .17**b .17**c -.11*b -.13*b

주. 같은 알파벳 윗첨자는 상관관계의 강도가 서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의미임(p < .05).
*p < .05. **p < .01. 

표 3. 성 및 연령에 따른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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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체성의 성차, 그리고 관계성의 연령차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결과 부분에서 언급

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취한 엄격한 코

딩 방식에서 일부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평정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체성과 관계성

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가능한 보수적인 방

식으로 자료를 코딩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주체성과 관계성을 척도화된 자기보고식 검사

지를 통해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서전의 

내용을 통해 유/무의 이분변인 방식으로 코딩하였기에 

이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산도 및 상관관계에 기여하

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패턴은 연령대에 따른 관계성과 적응 간

의 관련성에서 발견되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성인

층에 비해, 자서전에서 관계성을 언급한 40대 이상의 

참가자들의 경우 적응에 있어 일종의 ‘부스터 효과’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고전적인 성인

발달 이론, 예를 들어 Erikson의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을 

토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rikson(1982)에 따르면, 개

인의 발달단계가 중년기로 이행되면서 그들의 발달과

업도 자기중심적인 테마(예.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타

인중심적인 테마(예. 친밀감 형성이나 생산성의 강화)

로 바뀔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은 개인의 효과적인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의 발달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하며,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히 세상에 대한 접근을 바

꾸는 것이 바람직함을 함의한다. 경험적 연구 역시 이

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사회적 지지의 경우 특히 노

년층의 심리적 건강 및 생존율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다(이승영, 최지영, 2021; Cacioppo, & Hawkley, 2003).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주체성과 

관계성의 효과 크기에 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Whitley(1985)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관계성과 적

응 간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주체성과 적응 간의 관

련성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연구

들의 경우 대체로 연구대상자가 젊은 성인, 특히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만

약 본 연구의 결과처럼 관계성이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중년기나 되고부터 두드러진다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구들에서 관계성에 비해 주체성의 효과가 

더 강하게 발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예로, 관계성과 적응 간의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중년기 

이후의 연구대상자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Ackerman et 

al., 2000; Grossbaum, & Bates, 2002; Matud, Bethencourth, 

Ibáñez, & Forteset, 2020).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는 주체성이 관계성에 비해 모든 맥락에서 적응을 더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연령의 조

절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추후 연구에 있어서의 전략적 제안

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약 연령이 주체성

과 관계성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특히 중요한 변인이

라면, 추후 연구들은 연령 변인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표 3에서 드러난 20대와 50

대의 반응패턴을 보면 만약 본 연구에서 50대 이상을 

표집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지 특

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까지의 많은 주체성과 관계

성 연구들이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곤 했으

나,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더 많이 언급된 변인은 사

실상 성차였으며, 연령차는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주체성과 관계성의 역할에 

있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쩌면 성차라기보다는 연

령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차에 있어서는 특별히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른 

주체성/관계성과 적응변인 간의 관련성의 패턴은 두드

러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성별과 무관하게 자

서전에서 주체성, 그리고 관계성이 제대로 언급된 참가

자들의 적응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 주체성과 관계성

이 처음 제안될 때부터 이 두 변인은 서로 반대되는 개

념은 아니었으며, 두 변인 모두 긍정적인 개념으로 소

개된 바 있다(Bakan, 1966).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두 변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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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체성을 흔히 남성성이라고도 하고 관계성을 여

성성이라고 하듯이 남녀에 따라 두 요소의 보고는 많

은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나 여성

이나 주체성과 관계성 모두를 가지는 것은 적응에 있

어 분명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성

역할 발달에 대한 고전적인 양성성 이론(Bem & Lewis, 

1975)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가설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뚜

렷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인, 즉 흔히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해서 딱

히 관계성과 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주체성과 적응 간

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엄밀한 교차문화 연구라고는 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자료와 서양인의 자료를 직접 비

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문화특수성가설을 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된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서양의 자료와 한국의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교차문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자서전 연구가 서양에서 실

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양권 사람들의 인생사를 

조사하는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자서전적 기억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일

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번째 광범위한 조사

라는 점에서 자서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상당한 가치

가 있을 것으로 자평한다. 

그 외에도, 본 연구는 기존의 주체성과 관계성을 측

정하는 다양한 방식에 더해 ‘자서전에 기술된 개인사’

를 분석하였다는 점도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

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체성과 관계성은 심리학의 초

창기부터 제안된 개념이며, 연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측정이 되곤 했다. 본 연구는 자서전 분석이라는 기

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접근 방식을 통해 주

체성과 관계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주체성/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련성, 그리고 변인내의 개

인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체성과 관계성이라는 추상적 심리학적 개념의 이론

적 관계망(nomological network) 및 이를 측정하는 다양

한 방식에 새로운 수렴적 증거(convergent evidence)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많은 

한계점은 명백하기에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생에 있어 

하나의 중요 이벤트인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자서전을 쓰도록 요구하였다. 인생의 전환점은 많은 연

구에서 사용되는 자서전 기술의 포인트긴 하지만, 연구

에 따라서는 다른 인생의 지점, 예를 들어 인생의 최저

점이나 인생의 최고점을 기술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다양한 인생의 지점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녹아들 

수 있는바, 하나의 인생사가 아닌 여러 가지 인생의 지

점을 언급하도록 하게 되면 참가자의 인생의 해석에 

대해서도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차적으로, 인생의 여러 지점에 대해 언급하여 그 점

수들을 통합한다면 변인의 변산도를 높여 상관관계가 

향상되는 기술적인 이득도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생의 

한 지점에 대해서만 주체성과 관계성을 측정하였기 때문

에 대부분의 참가자가 있다/없다의 단순한 구분에 의해 

나눠질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통계방식도 제한적이

었다. 반면 인생의 여러 지점을 언급하게 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자서전을 기술하는 것은 단순히 척도에 응답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라, 자서전을 많

이 쓰게 할수록 참가자의 응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최소한 2개 정도의 인생사를 추가로 

더 요청했더라면 자료가 훨씬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하

는 아쉬움이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

한 부분에 주목하여 현재 추가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

로 있다. 이 자료들이 확보되면 개인사의 기술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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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패턴은 중년

기 이후 특히 관계성의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50대를 최고 연령대 집단으로 분석하였

으나, 만약 관계성의 효과가 중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

면 중년기와 노년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집단을 포

함하는 것이 연구의 시사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가능성은 노년기 자료, 

특히 60대 이상의 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연령별 차이

는 횡단설계에 의해 얻은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성의 효과가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

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동시대효과에 의해 나타난 것

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령대별 차이를 발

달심리학적 이론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설계

보다는 종단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확장하자면, 동

시대효과란 것은 변화가 개인의 발달이 아닌 사회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시대가 바뀌면 행

동규준 역시 영향을 받게 되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해

석 양상 역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기에, 연

령과 관련된 규준이나 성과 관련된 규준 모두 빠른 변

화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한국 사회

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체

성 위주에서 관계성 위주로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꾸

는 것이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이는 추후의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주제를 

던져줄 것이다. 특히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속연구의 주제들을 언급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점의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

가? 연령에 따라 주체성에서 관계성으로 관심사가 바

뀌는 것은 순전히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 기인하는가? 

아니면 연령이란 하나의 지표변인일 뿐, 본질적인 이유

는 다른 심리학적 혹은 사회적 변화에서 기인하는가? 

둘째, 중년기 관점 전환의 개인차는 어떠한가? 모든 

사람들이 중년이 된다고 주체성에서 관계성으로 관심

사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관심사의 변화가 촉진되고, 또 억제되는가?

셋째, 중년기 관계성으로의 전환은 특히 남성에게 

있어 더 어려운 일인가?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

해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 만약 중년기 이후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중년기 남성과 중년

기 여성의 적응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주제들은 모두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탐색

해볼 수 있으며, 중년기 및 노년기 발달에 있어서도 중

요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추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자

서전 연구를 통해 성인기 발달을 탐구해 볼 것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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